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최 련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연락처: 010-9689-**** 
저는 판소리를 어린시절부터 공부하며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식초에 삭힌 날계란을 먹고, 배에 사람이 올라탄 채 소리공부를 하고, 지리산 산공부에서 폭포수를 맞아가며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학습을 했을 때에 큰 규모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후 빛과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닮는 4가지 영역들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자원하여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딤전 4:8) 
제가 했던 훈련 중에 가장 유익했던 훈련은 LTC 훈련이었습니다. 정직훈련과 겸손훈련 그 외에도 많은 저의 성품을 거스르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개무시 했던 제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모든 이성을 의식하며 공상에 사로 잡혀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롬5:8절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LTC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외침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짧은 글로 저의 진심이 담길 수 있을까? 글을 쓰면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리더그룹도 아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소망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저의 진심과 열망을 꺽어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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